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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금융 뉴스

일본

추가 금융완화 단행

박정희 선임연구원

 일본은행(BOJ)은 지난 19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재 70조 엔 규모인 국채 매입기금을 80조 엔

으로 확대하기로 함.

 추가 매입할 채권은 장·단기 국채 각각 5조 엔으로 기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2013년 12월까지 

6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임.1)

   -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최근 3차 양적완화(QE3)를 결정한 것과 세계경기 둔화에 

따른 일본의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공감했기 때문임.

   - 한편, 금리는 현재 연 0.1%인 장기국채 입찰 하한금리를 철폐하고 회사채에 대한 기준금리는 

현행 0~0.1%로 동결해 실질적인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키로 함.

 일본은행은 이번 조치가 일본경제가 물가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

기를 기대한다고 밝힘.

 한편, 이날 시라카와 마사아키(白川方明)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경제 회복이 반년 정도 늦어질 것으

로 전망했는데,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 

 그는 애초 올 회계연도 상반기인 이달 말부터 일본 경제가 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

장기국채 매입 방안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음.

 그러나 최근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갈등이 양국 

간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.

(아사히 外, 9/19)

1) 일본은행이 2010년 10월 자산매입기금을 통해 진행 중이던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장기국채 매입 규모는 29조 엔에서 34조 엔, 
단기국채 매입 규모는 9조 5천억 엔에서 14조 5천억 엔으로 늘어나게 됨.


